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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 특이동향 지역 조사결과 발표
- 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,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’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

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

적발했다고 발표했다. 

□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

상시 모니터링하면서,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,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

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.

□ 이에 따라 ’22년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, 신고가(新高價) 거래집중, 

거래량 급증, 외지인･법인･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

포착된 서울시 강남구, 인천시 부평구, 강원도 강릉시, 경남 창원시 마산

합포구,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하였다.

 ㅇ 그리고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,822건 중 과도한 고･저가 거래, 

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(12.3%)을 선별하여 집중조사한 결과, 

편법대출･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(22.5%)을 적발하고 국세청･
금융위･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･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

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, 대출금 회수,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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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.

 ㅇ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(25.2억원)로 규제지역 내 

단독주택(서울 강남)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에 

대해서는 금융위(금감원)에 통보하였다.

 ㅇ 다세대주택(인천 부평)을 1.5억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.25억원으로 거짓

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.

 ㅇ 30대가 아파트(강원 강릉)를 2.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

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, 특이동향 지역을 

선정하여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갈 예정으로, 

 ㅇ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“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

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

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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